
지붕 보존하기

허리케인의  바람,  비,  폭풍  해일로  인한  모든  피해를  예방하는  것은  불가능하지만,  수

학에  기초한  새로운  아이디어로  우리의  보금자리에  미치는  바람  피해를  일부  예방할  
수  있습니다.  정교하게  설계한  시트를  폭풍이  오기  전에  지붕에  연결하고  이를  땅에  고
정하면, 

 
강력한  폭풍의  일부를  통과하게  하고, 

 
힘의  방향을  바꾸어  지붕  위에서  눌러 

 주어, 

 

위로  밀어  올리는  힘과  균형을  이루게  해  줍니다. 
 

바람이  강할수록  방향이  바뀌

어  아래로  가해지는  힘도  커집니다.  이  시트는  미분방정식,  벡터해석  및  삼각법을 
 

기반

으로  하는  수학적  모델과  결합된  기발한  공학을  사용하여  만듭니다.  시속  110마일의 
 허리케인에  대한  시범  테스트에서, 

 
시트를  설치한  지붕은  단단히  고정되어  있었던 

 
반

면, 
 

이웃집들은  지붕의  일부분이나  전체가  손실되었습니다.

밧줄이나  끈  등으로  지붕의  구조를  고정하여  유지하려는  기존의  시도는  풍속이  강한  
곳에는  적용할  수  없습니다.  폭풍  때  강풍으로  부양력이  발생하여,  지붕이  비행기  날개
와  같은  역할을  하기  때문에  이러한  장치들은  지붕을  지키지  못하곤  합니다.  시트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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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

투과성이기 때문에 바람의 하 중을 상당부분 받아냅니다. 연결된 끈이 조여지면, 받아

하중을 지붕으로 재분배하여 부양

력을 줄여줍니다. 이 시트는 효과

적일 뿐만 아니라 지붕보다 훨씬

저렴하고, 여러 장을 설치하는 데

에 2~3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설

치가 쉽습니다.

낸

더 알아보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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